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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운규칙에는 임의적규칙과 의무적규칙이 있다. 임의적규칙은 해당 환경에 적용될 수도 

있고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는 규칙이며 의무적규칙은 해당 환경에 반드시 적용되는 규칙이

다. 한국어의 경우, 다음 (1)의 자료에 적용되는 j삽입규칙이나 j활음화규칙은 임의적규칙이

며 (2)의 자료에서 모음소로 끝나는 어간 뒤에서 어미 초의 ‘ɯ’가 탈락되는 규칙은 의무적

규칙이다.

 (1) ① /ki〛ʌ/ → /kiʌ/ → [kiʌ](匐)

     ② /ki〛ʌ/ -(j삽입)→ /kijʌ/ → [kijʌ]

     ③ /ki〛ʌ/ -(j활음화)→ /kjʌː/ → [kjʌː]

 (2)  /ka〛ɯmjʌn/ -(ɯ탈락)→ /kamjʌn/ → [kamjʌn](*[kaɯmjʌn])(去)

          cf.  /mak〛ɯmjʌn/ → /makɯmjʌn/ → [magɯmjʌn](防)

     /sinɛ〛ɯlo/ -(ɯ탈락)→ /sinɛlo/ → [ɕinɛɾo](市內)

          cf. /čip〛ɯlo/ → /čipɯlo/ → [ʧibɯɾo](家)

그러나 한국어의 음운과정에는 이들 규칙이 적용될 수 있는 환경인데도 절대로 적용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3)의 자료에서 보듯이, 의무적규칙인 ‘h’탈락규칙이 적용되면 

다시 의무적규칙인 어미 초의 ‘ɯ’탈락규칙이 적용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다. 이 경우에 

‘ɯ’탈락규칙이 적용되면 음성형은 [namjʌn]이 된다. 그러나 그 경우에 실현되는 일반적인 

음성형은 [naɯmjʌn]이거나 [naːmjʌn]이다. 이 사실은, (3)의 경우에, 어간 말의 ‘h’가 탈

락된 뒤에는 어미 초의 ‘ɯ’가 탈락될 환경이 되어도 그 규칙이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해

준다.  

  

 (3) ① /nah〛ɯmjʌn/ -(h탈락)→ /naɯmjʌn/ → [naɯmjʌn] 

    ② /nah〛ɯmjʌn/ -(h탈락)→ /naɯmjʌn/ → /naamjʌn/ → [naːmjʌn]

    ③ /nah〛ɯmjʌn/ -(h탈락)→ /naɯmjʌn/ → 
*
/namjʌn/ → 

*
[namjʌn](産)

    

1) * 이 글은 2004년도에 제25회 청계어학연구회(한국 정신문화 연구원 한국학대학원)와 제7회 환태평양 한국

학 국제 학술대회(대만 중국문화대학교)와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학술발표회 및 제 38회 어학연구회 

발표회(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에서 구두로 발표된 바 있다. 청계어학연구회 발표에서는 황문환 교수가 곡용

에서의 특수한 음운과정을 지적해 주었고, 두 번째와 세 번째 발표에서는 이상억 교수가 음운과정 후에 실현

되는 몇 가지 음성형에 대해 지적해 주었다. 앞의 두 분과 각 발표회 때에 토론에 응해주신 분들에게 이 자리

를 빌어 감사드린다.

     아울러 『인문논총』에의 게재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이 글을 세밀하게 읽고, 보다 명료하고 좋은 내용이 될 

수 있도록  문제점을 지적하고 유익한 조언을 제시해준 심사위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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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의 ③에서와 같이, 의무적규칙이 적용될 수 있는 환경인데도 그 규칙이 적용될 수 없는 

경우를 ‘음운규칙의 적용 한계’라고 규정하고 그 경우에, (3)의 ①과 ②에서와 같이, 어간 말

의 ‘h’가 탈락된 뒤에 다시 어미 초 ‘ɯ’가 탈락될 수 있는 환경이 되어도 더 이상의 음운규

칙의 적용을 받지 않거나 어미 초의 ‘ɯ’가 어간 말음절의 모음소에 완전순행동화규칙의 적

용을 받는 것을 ‘음운규칙의 적용 한계에 대한 대체 기제’이라고 규정한다.   

   이 연구는 한국어에서 음운규칙의 적용 한계가 발생하는 이유와 그 대체 기제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어의 음운과정에 적용되는 의무적규칙들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경음소화규칙, 

유음소 ‘ㄹ’탈락규칙, 후음소 ‘h, ʔ’탈락규칙, 어미 초 개음절 ‘ɯ’탈락규칙, 어미 초 폐음절 

‘ɯ’탈락규칙과 어간 말 ‘a, ʌ, ɯ’탈락규칙 등이다. 그리고 음운과정에 적용되는 임의적규칙

이거나 의무적규칙에는 활음소화규칙 등이 있다. 이 장에서는 이들 의무적규칙과 임의적규

칙에 대해서 간략하게 논의하기로 한다.

한국어에서 경음소화란, (4)에서 보듯이, 평파열음소화나 자음소군단순화 과정을 거친 다

음에 어미 초의 평자음소가 어간 말의 평자음소나 비음소(鼻音素) 뒤에서 경음소로 되는 음

운과정을 말한다.

  (4) a. ① /čip〛to/ → /čipt’o/ → [ʧipt’o](家), 

          /aph〛to/ → /apto/ → /apt’o/ → [apt’o](前)

        ② /nat〛to/ → /natt’o/ → [natt’o](粒), 

           /path〛to/ → /pattp/ → /patt’o/ → [patt’o](田),

           /nas〛to/ → /natt’o/ → [natt’o](鐮), /nač〛to/ → /natt’o/ → [natt’o](晝)

        ③ /kaps〛to/ → /kapto/ → /kapt’o/ → [kapt’o](價)

      b. ① /čap〛ko/ → /čapk’o/ → [ʧapk’o](執), 

           /tʌph〛ko/ → /tʌpko/ → /tʌpk’o/ → [tʌpk’o](覆)

         ② /tat〛ko/ → /tatkʼo/ → [tatkʼo](閉)

         ③ /u sː〛ko/ → /u tːkʼo/ → [u tːkʼo](笑), 

             /č’očh〛ko/ → /č’otko/ → /č’otkʼo/ → [ʧ’otkʼo](追)

          ④ /pa lːp〛ko/ → /pa pːko/ → /pa pːkʼo/ → [pa pːkʼo](踏)

      c. /him〛to/ → [çimdo](力), /non〛to/ → [nondo](畓),

         /kaŋ〛to/ → [kaŋdo](江),

      d. /suːm〛ko/ → /suːmkʼo/ → [suːmkʼo](隱), 

         /a nː〛ko/ → /a nːkʼo/ → [a nːkʼo](抱)

      e. ① /pul〛to/ → [puldo], /pul〛pota/ → [pulboda], 

            /pul〛čoč
h
a/ → [pulʤoʧ

h
a](火)

         ② /mal〛ko/ → [malgo], /mal〛tʌla/ → [maldʌɾa], /mal〛či/ → [malʤi](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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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러한 경음소화는 곡용과 활용에서 차이를 보이는데, 곡용에서는 어간 말 자음소가 ‘p, 

t, k’(평파열음소화나 자음소군단순화 과정을 거친 다음)일 때에 그 뒤에서 일어나며, 활

용에서는 어간 말 자음소가 ‘p, t, k, n, m’일 때에 그 뒤에서 일어난다. 한편 곡용과 활용

에서 어간 말이 ‘l’인 경우에는 결코 그 뒤에서 어미 초 평자음소의 경음소화는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경음소화규칙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이 규칙은 해당 환경에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X[C,-low, -nasal]〛N ___ Y ...(a)
     • [C, -asp(irated)] → [+glot(talized)] /   
                                               X[C,-low]〛Vst ___ Y  ..............(b)

        【어미 초의 평자음소는 (a)곡용의 경우, 어간 말의 ‘ㅂ,ㄷ,ㄱ’ 뒤에서, (b)활용의   

           경우, 어간 말의 ‘ㅂ,ㄷ,ㄱ’와 비음소 뒤에서 각각 경음소화한다.】  

  한국어에서 유음소 ‘l’탈락은 두 가지의 서로 다른 제약에 의해서 일어난다. 하나는 음운

론적 제약에 의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음절구조 제약에 의한 것이다. (5a, b)와 (5c)에서 그

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5) a.  /puːl〛ni/ → /puːni/ → [puːni],  

         /puːl〛ɯnikʼa/ → /puːlnikʼa/ → /puːnikʼa/ → [puːnikʼa](吹)

      b.  /puːl〛ɯsi〛ko/ → /puːlsiko/ → /puːsiko/ → [puːɕigo](吹)

      c.  /puːl〛ɯmnita/ → /puːlmnita/ → /puːmnita/ → [puːmnida],

         /puːl〛ɯn/ (사람)→ /puːln/ (사람)→ /puːn/ (사람)→ [puːn](사람)(吹)

  먼저 (5a, b)에서의 ‘l’탈락이 음운론적 제약에 의한 것임은 어간 말의 ‘l’가 어미 초의 ‘n’

와 ‘s’(어미 초 ‘ɯ’가 탈락한 뒤에 남는 어미 초의 ‘n’나 ‘s’ 포함) 앞에서 탈락하기 때문이

다. 다시 말하면, /nalkɛ/ → [nalgɛ](翼), /kalpi/ → [kalbi](肋骨), /hanminčok/ → 

[hanminʤok](韓民族);  /non〛to/ → [nondo](沓), /čʌlm〛ʌto/ → [ʧʌlmʌdo](少) 등에서 

보듯이, 한국어의 경우, 두 모음 사이에서 두 개의 자음이 충분히 발음될 수 있다. 그런데 

두 모음 사이에서 유독 ‘ln’와 ‘ls’만이 함께 발음되지 못하고 ‘l’가 탈락된다. 이것은 그들 두 

자음소 상호간에 작용하는 음운론적 제약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1) 

  다음으로 (5c)에서의 ‘l’탈락이 음절구조 제약에 의한 것임은 ‘l’가 어미 초의 ‘ɯ’탈락 뒤

에 형성된 음절 말 자음군 ‘lm’와 ‘ln’의 단순화에 의해 탈락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한

국어에서 음절 말에서는 하나의 자음소만이 발음될 수 있으므로, (5c)에서의 ‘l’탈락은 음절

구조 제약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해야 한다. 

   이상과 같은 두 종류의 ‘l’탈락 중 여기서 말하는 ‘l’탈락은 음운론적 제약에 의한 것을 

1)   이때의 음운론적 제약은 두 자음소 ‘l’와 ‘n’, ‘l’와 ‘s’가 동일한 조음위치에서 서로 다른 조음방법으로 조음

되는 데에서 생기는 발음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거나 아니면 /ln/나 /ls/에서 ‘l’가 탈락되지 않으면 

각각 /ll/이 되고 /ls’/가 되는데, 이로 인한 어미 초 ‘n’와 ‘s’가 가지는 ‘이유표시’나 ‘존대표시’라는 문법적 의

미 상실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cf. /〚〚pul〛N〚noli〛N〛N/ → /pulloli/ → [pulloɾi](火戱),  /〚〚i lː〛N〚so〛N〛N/ → /i lːs’o/ → [iː

ls’o](事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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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며 그것은 다음과 같은 규칙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 규칙은 해당 환경에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 [+voc(alic), +cons(onantal)] → ø / X ___〛{[+ant(erior), +cor(ona)l, +nasal],  

      [+ant, +cor, -glot, +str(ident)]}Y [이 규칙은 어미 초의 ‘ɯ’탈락 뒤에도 적용됨]

          【어간 말의 ‘ㄹ’는 어미 초의 ‘ㄴ’나 ‘ㅅ’ 앞에서 탈락한다.】

ʔ

   후음소 ‘ ʔ’탈락이란 음운론적 제약이나 음절구조 제약에 의해 어간 말의 후음소 ‘ ʔ’

가 탈락하는 것을 말한다. 한국어에서 ‘h’나 ‘ʔ’로 끝나는 어간은 동사에만 있고 명사에는 없

다. 어간 말의 ‘h’는 모음소와 ‘l’, ‘n’ 뒤에 존재하며 ‘ʔ’는 모음소와 ‘l’ 뒤에 존재한다. 어간 

말의 ‘h’나 ‘ʔ’는 모음소로 시작하는 어미와 통합할 때에 탈락하지만, ‘l’나 ‘n’ 뒤의 어간 말 

‘h’나 ‘ʔ’는 모음소는 물론 유기음소를 대립짝으로 가지지 않는 자음소 즉 ‘n’나 ‘s’로 시작하

는 어미와 통합할 때에 탈락한다.  (6)의 예에서 그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6) a. ① /čoːh〛ʌto/ → /čoːhato/ → /čoːato/ → [ʧoːado],

           /čoːh〛ɯmjʌn/ → /čoːɯmjʌn/ → [ʧoːɯmjʌn],

            cf. /čoːh〛ko/ → /čoːkho/ → [ʧoːkho](好)

         ② /čiːʔ〛ʌto/ → /čiʔʌto/ → /čiʌto/ → [ʧiʌdo], 

           /čiːʔ〛ɯmjʌn/ → /čiʔɯmjʌn/ → /čiɯmjʌn/ → [ʧiɯmjʌn],

            cf. /čiːʔ〛ko/ → /čiːkʼo/ → [ʧiːkʼo](作) 

     b. ① /maːnh〛ʌto/ → /maːnhato/ → /maːnato/ → [maːnado],

        ② /maːnh〛ɯmjʌn/ → /maːnɯmjʌn/ → [maːnɯmjʌn],

        ③ /maːnh〛ni/ → /maːnni/ → [maːnni],

        ④ /maːnh〛so/ → /maːnso/ → /maːnsʼo/ → [maːnsʼo](多)

        ⑤ /siːlh〛ʌto/ → /silhʌto/ → /silʌto/ → [ɕiɾʌdo],

        ⑥ /siːlh〛ɯmjʌn/ → /silhɯmjʌn/ → /silɯmjʌn/ → [ɕiɾɯmjʌn],

        ⑦ /siːlh〛ni/ → /siːlni/ → /siːlli/ → [ɕiːʎʎi],

        ⑧ /siːlh〛so/ → /siːlso/ → /siːlsʼo/ → [ɕiːlsʼo](載)2)

     

  이 경우의 ‘h’탈락은 두 가지로 구분된다. (6a)와 (6b①②, ⑤⑥)에서의 ‘h’나 ‘ʔ’탈락은 음

운론적 제약에 의한 것이고 (6b③④, ⑦⑧)에서의 ‘h’나 ‘ʔ’탈락은 음절구조 제약에 의한 것

이다. 이 글에서 논의될 ‘h’탈락규칙은 음운론적 제약에 의한 ‘h’탈락을 지배하는 것으로서, 

그것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이 규칙은 해당 환경에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 [C, +low] → ø / X([+cons, +voiced]) ___〛VY

         【어간 말(유성자음소 뒤의 어간 말도 포함)의 ‘ㅎ’나 ‘ㆆ’는 모음소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탈락한다.】  

2)   표준 한국어 동사 ‘sit-(載)’은 주로 현대 음장방언에서는 ‘si lːh-’로, 현대 성조방언에서는 ‘silʔ-’로 재구조

화되었다. 그러므로 음장방언의 ‘si lːh-’은 위의 경우에 h탈락이 일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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ɯ

   한국어에서 어미 초의 개음절 ‘ɯ’탈락은 모음소나 유음소 즉, [+voc]을 가지는 형태음

소로 끝나는 어간 뒤에서 어미 초의 개음절 ‘ɯ’가 탈락하는 것을 말한다. (7)에서 보듯이, 

이 음운과정은 곡용과 활용에서 모두 일어난다.3)

  (7) a. ① /čip〛ɯlo/ → /čipɯlo/ → [ʧibɯɾo](家), 

         ② /siːnɛ〛ɯlo/ → /siːnɛlo/ → [ɕiːnɛɾo](市內),

         ③ /tɯːl〛ɯlo/ → /tɯːllo/ → [tɯːllo](野)

      b. ① /mak〛ɯmjʌn/ → /makɯmjʌn/ → [magɯmjʌn](防),

        ② /ka〛ɯmjʌn/ → /kamjʌn/ → [kamjʌn](去),

        ③ /puːl〛ɯmjʌn/ → /puːlmjʌn/ → [puːlmjʌn](吹)  

  어미 초의 개음절 ‘ɯ’탈락을 지배하는 규칙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이 규칙은 해

당 환경에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 [V,+high, +back, -round] → ø / X[+voc]〛____ σ [σ =음절]

       【어미 초에서 개음절을 이루는 ‘으’는 어간 말의 모음소나 유음소 뒤에서 탈락한다.】

ɯ

  어미 초 폐음절 ‘ɯ’탈락이란 관형사형어미 ‘-ɯn’과 ‘-ɯl’에서와 같이 폐음절을 이루는 

‘ɯ’가 모음소나 유음소 즉, [+voc]을 가지는 형태음소로 끝나는 어간과 통합할 때에 탈락

하는 음운과정을 말한다. (8)에서 보듯이, 이 음운과정은 활용에만 존재한다. 

  (8) a. ① /ka〛ɯn/(사람) → /kan/ → [kan]

            cf. /ka〛ko/ → [kago](去) 

        ② /puːl〛ɯn/(사람) → /puːln/ → /puːn/ → [puːn]

            cf. /puːl〛ko/ → [puːlgo](吹),

        ③ /mantɯl〛ɯn/(사람) → /mantɯln/ → /mantɯn/ → [mandɯn]

            cf. /mantɯl〛ko/ → [mantɯlgo](作)

           ▪ /mak〛ɯn/(사람) → /makɯn/ → [magɯn](防)  

     b. /tɯːl〛ɯn/ → /tɯːlɯn/ → [tɯːɾɯn](野) 

           cf. /tɯːl〛ɯn/ → */tɯːln/ → */tɯːn/ → *[tɯːn] (野)

           ▪ ① /čip〛{n-ø}ɯn/ → /čipɯn/ → [ʧibɯn](家),

             ② /siːnɛ〛{n-ø}ɯn/ → /siːnɛnɯn/ → [ɕiːnɛnɯn](市內) 

  따라서 어미 초 폐음절 ‘ɯ’탈락을 지배하는 규칙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이 규칙

3)   지역어에 따라서, 활용의 경우, 어간 말의 ‘l’ 뒤에서 어미 초의 ‘ɯ’가 탈락하지 않기도 한다. 

   예. /pul〛ɯmjʌn/ → /pulɯmjʌn/ → [puɾɯmjʌn], /pul〛ɯsi〛ɯni/ → /pulɯsini/ → [puɾɯɕini](吹).



- 6 -

은 해당 환경에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 [V,+high, +back, -round] → ø / X[+voc]〛Vst ____ C(σ)

       【활용의 경우, 어미 초에서 폐음절을 이루는 ‘으’는 어간 말의 모음소나 유음소   

         뒤에서 탈락한다.】

ʌ ɯ  

  어간 말의 ʌ ɯ’탈락이란 ‘ʌ’로 시작하는 어미와 통합할 때에 어간 말의 ‘a’나 ‘ʌ’나 

‘ɯ’가 탈락하는 것을 말한다. 이 음운과정은, (9a)에서 보듯이, 곡용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곡용의 경우에는 어간 말의 ‘a’나 ‘ʌ’가 탈락하는 대신 어간과 어미 사이에 j가 삽입된다.

 (9) a. ① /jʌŋča〛a/ → /{jʌŋčaja, *jʌŋča}/ → /{jʌŋčaja, *jʌŋča}/ 

           → [{jʌŋʤaja, *jʌŋʤa}]

            cf. /jʌŋča〛to/ → [jʌŋʤado](人名)

    ② /čoŋsʌ〛a/ → /{čoŋsʌja, *čoŋsʌʌ},/ → /{čoŋsʌja, *čoŋsʌ}/

            → [{ʧoŋsʌja, *ʧoŋsʌ}]

             cf. /čoŋsʌ〛to/ → [ʧoŋsʌdo](人名)

        ③ /pesɯ〛a/ → /{pesɯja, *pesa}/ → /{pesɯja, *pesa}/ → [{pesɯja, *pesa}]

            cf. /pesɯ〛to/ → [pesɯdo](動物名)

   b. ① /sʌ〛ʌto/ → /sʌto/ → [sʌdo]

            cf. /sʌ〛ko/ → [sʌgo](立)

     ② /čha〛ʌto/ → /čhaato/ → /čhato/ → [ʧhado] 

            cf. /čha〛ko/ → [ʧhago](蹴)

     ③ /noːlla〛ʌto/ → /noːllaato/ → /noːllato/ → [noːllado]

             cf. /noːlla〛ko/ → [noːllago](驚)

        ④ /p
h
jʌ〛ʌto/ → /p

h
jʌto/ → [p

h
jʌːdo] 

            cf. /phjʌ〛ko/ → [phjʌgo](伸)

        ⑤ /kʼɯ〛ʌto/ → /kʼʌto/ → [kʼʌdo] 

            cf. /kʼɯ〛ko/ → [kʼɯgo](消)

그러나 활용의 경우에는 어미 초의 ‘ʌ’ 앞에서 어간 말의 ‘a’나 ‘ʌ’가 예외없이 탈락한다. 

다시 말하면, 어간이 ‘a’로 끝나는 경우에는 어미 초의 ‘ʌ’가 ‘a’로 교체된 다음에 어간 말의 

‘a’가 탈락하고 어간이 ‘ʌ’로 끝나는 경우에는 어미 초의 ‘ʌ’ 앞에서 어간 말의 ‘ʌ’가 탈락한

다.4) 이러한 음운과정은 동일한 혀의 위치와 혀의 높이를 가지는 두 개의 모음소가 연속되

는 경우에 모음충돌을 회피하기 위한 방안으로 일어나는 것이라 하겠다.5) 이때의 어간 말 

   이러한 음운과정은 어간이나 어미의 첫 음소가 어휘적 의미나 문법적 의미를 유지하는 기능부담을 최대로 

가진다는 점과 崔明玉(1992: 83)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실제로 ‘i’나 ‘o, u’나 ‘ɯ’로 끝나는 어간이 ‘ʌ’로 시작

하는 어미와 통합하는 경우에 어미 초의 ‘ʌ’는 그대로 실현되는 반면 어간 말 모음소는 활음소화하거나 탈락

한다는 사실에서 뒷받침된다. 

5)   어간이 ‘a’로 끝나는 ‘(X)ha-’는 이 음운과정에 예외라고 할 수 있지만, 이 경우는 崔明玉(1982: 174-75, 

1988: 62-64)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이들 동사가 자음소나 ‘ɯ’로 시작하는 어미와 통합하는 어간 ‘(X)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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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ʌ, ɯ’탈락규칙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이 규칙은 해당 환경에 의무적으로 적용

된다. 

      • [V,+back, -round] → ø / X ___〛Vst [V,-high, -low, +back, -round]Y 

         【활용의 경우, 어간 말의 ‘아,어,으’는 어미 초의 ‘어’ 앞에서 탈락한다.】

   한국어에서 활음소화란 ‘i’나 ‘o, u’로 끝나는 어간과 ‘ʌ’로 시작하는 어미가 통합할 때에, 

어간 말의 ‘i’는 ‘j’로, ‘o, u’는 ‘w’로 되는 음운과정을 말한다. 이러한 음운과정은 활용에만 

존재한다. 다시 말하면, 곡용에서는 ‘ʌ’로 시작하는 어미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10a①

②)에서 보듯이, 활용에서 어간 말 ‘o, u’의 활음소화를 가능하게 하는 ‘a’로 시작하는 어미

가 통합하면, 어간과 어미 사이에 ‘j’가 삽입될 뿐 어간 말 모음소의 활음소화는 일어나지 

않는다.

 (10) a. ① /minki〛a/ → [{mingija, *mingja}](人名)

         ② /jʌŋsu〛a/ → [{jʌŋsuja, *jʌŋswa}](人名)

         ③ /kiho〛a/ → [{kihoja, *kihwa}](人名)

       b. ① /phi〛ʌto/ → [phjʌːdo]/[phiʌdo]/[phijʌdo]

            cf. /phi〛ko/ → [phigo](發)

          ② /i〛ʌto/ → [jʌdo](戴)

          ③ /či〛ʌto/ → [ʧʌdo](負)  

          ④ /iki〛ʌto/ → [igjʌdo]/[igiʌdo]/[igijʌdo]

            cf. /iki〛ko/ → [igigo](勝)

          ⑤ /moi〛ʌto/ → [mojʌdo](集) 

          ⑥ /tačhi〛ʌto/ → [taʧhʌdo](傷)

       c. ① /po〛ʌto/ → [pwaːdo]/[poado]/[powado] 

             cf. /po〛ko/ → [pogo](視) 

          ② /tu〛ʌto/ → [twʌːdo]/[tuʌdo]/[tuwʌdo]

            cf. /tu〛ko/ → [tugo](置)

          ③ /o〛ʌto/ → [wado](來)

          ④ /pakʼu〛ʌto/ → [pakʼwʌdo]/[pakʼuʌdo]/[pakʼuwʌdo] 

             cf. /pakʼu〛ko/ → [pakʼugo](換)

와 ‘ʌ’로 시작하는 어미와 통합하는 어간 ‘(X)hɛ-’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 음운과정의 예외가 아니다. 이들 동

사의 음운과정은 다음과 같다.

      ① /h{a-ɛ}〛ʌto/ → /hɛʌto/ → /hɛɛto/ → [hɛːdo]

        /h{a-ɛ}〛ko/ → /hako/ → [hago](立)

  ② /siːmh{a-ɛ}〛ʌto/ → /siːmhɛʌto/ → /siːmhɛɛto/ → /siːmhɛto/ → 

        [ɕiːmhɛdo], /siːmh{a-ɛ}〛ko/ → /siːmha〛ko/ → [ɕiːmhago](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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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high, -back]
 [-voc]      • → / X ___〛Vst [V,-high, -low, +back, -round]Y

[V, +back, +round]

          ⑤ /pɛu〛ʌto/ → [pɛwʌdo](學)  

  그러나 활용에서는 그 경우에 어간 말의 ‘i’나 ‘o, u’의 활음소화가 일어난다. (10b, c)에

서 그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때의 활음소화규칙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활용의 경우, 어미 초의 ‘어’ 앞에서, 어간 말의 ‘이’는 j로, 어간 말의 ‘오’나 ‘우’는    

       ‘w’로 된다.】     

이 규칙은, (10 b②⑤)나 (10 c③⑤)에서 보듯이, 어간 말음절이 ‘i’나 ‘o, u’만으로 구성되거

나(단, 어간이 2음절 이상인 경우에는 그 앞 음절이 개음절이어야 함), (10 b③⑥)에서 보듯

이, 어간 말음절이 ‘i’나 ‘o, u’로 끝나고 경구개자음소로 시작하는 경우에는 어미 ‘-ʌY’ 앞

에서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어간 말음절이 ‘i’나 ‘o, u’로 끝나고 경

구개자음소 이외의 자음소로 시작하는 경우에는 어미 ‘-ʌY’ 앞에서 임의적으로 적용되는 것

이 일반적이다. 

   지금까지 필자는 한국어에 존재하는 음운규칙 중 여섯 개의 의무적규칙과 한 개의 임의

적규칙이거나 의무적규칙에 대해서 간략하게 논의하였다. 이 장에서는 이들 규칙들이 적용

될 수 있는 환경인데도 그들 규칙의 적용이 불가능한 여러 경우를 관찰하고 그 경우에 적용

되는 대체 기제와 그 의미에 대해서 논의한다.

   먼저 (11)의 자료를 보자. (11)에 제시된 동사는 모두 어간 말에 자음소군을 가지고 있

다. 이 자료에서 주목하려는 것은 그들 어간이 자음소로 시작하는 어미와 통합할 때에 적용

되는 음운규칙이다. 이때의 음운규칙은 자음소군단순화규칙이다. 자음소군단순화란 /VC1C

2〛C3V/에서 어간 말의 C1 또는 C2가 탈락하는 것과 /Vl〛ɯC3/에서 어미 초의 ‘ɯ’가 탈락

한 다음에 /lC3/에서 /l/가 탈락하는 것을 말한다. 이 음운과정은 음절 말에서 두 개의 자음

소가 음성으로 실현될 수 없다는 음절구조 제약에 의한 것이다. 

 (11) a. ① /hulth〛ko/ → /hulko/ → /{hulkʼo, hulko}/ → [{ʍulkʼo, *ʍulgo}], 

         ② /hulth〛nɯnta/ → /hulnɯnta/ → /{hullɯnta, *hunɯnta}/ 

            → [{ʍullɯnda, 
*
ʍunɯnda}], 

         ③ /hulth〛ni/ → /hulni/ → /{hulli, *huni}/ → [{ʍuʎʎi, *ʍuni}],

         ④ /hulth〛so/ → /hulso/ → /{hulsʼo, *huso}/ → [{ʍulsʼo, *ʍuso}]

            cf. /hult
h
〛ʌto/ → /hult

h
ʌto/ → [ʍult

h
ʌdo](扱)

      b. ① /{siːlh, silʔ}〛nɯnta/ → /si(ː)lnɯnta/ → 

            /{si(ː)llɯnta, *si(ː)nɯnta}/ → [{ɕi(ː)llɯnda, *ɕi(ː)nɯnda}],

         ② /{siːlh, silʔ}〛ni/ → /si(ː)lni/ → /{si(ː)lli, 
*
si(ː)ni}/ →

            [{ɕi(ː)ʎʎi, *ɕi(ː)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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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siːlh, silʔ}〛so/ → /si(ː)lso/ → /{si(ː)lsʼo, *si(ː)so}/ → 

           [{ɕi(ː)lsʼo, *ɕi(ː)so}], 

         ④ /{siːlh, silʔ}〛ko/ → /si(ː)l{kho, kʼo}/ → [si(ː)l{kho, kʼo}](載)6) 

   그런데 (11)에서 특히 주목되는 음운규칙은 다음 두 가지이다. 하나는 자음소군단순화규

칙이 적용된 결과인 (11a①,④)의 /hulko/, /hulso/와 (11b③)의 /sil(ː)so/에 적용되는  어

미 초 ‘k’와 ‘s’의 경음소화규칙이며, 다른 하나는 (11a②,③)의 /hulnɯnta/, /hulni/와  (11b

①,②)의 /si(ː)lnɯnta/와 /si(ː)lni/에 적용되는 어미 초 ‘n’의 유음소화규칙이다. 

   우리는 ‘l’로 끝나는 어간 뒤에서 어미 초의 평음소에는 결코 경음소화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았다(  경음소화규칙 중 (4e) 참조). 그리고 어미 초의 ‘n’나 ‘s’(‘ɯ’탈락 

뒤에 남는 ‘n’나 ‘s’도 포함) 앞에서 어간 말의 ‘l’에는 의무적으로 탈락규칙이 적용된다는 것

도 보았다(  유음소 ‘l’탈락규칙 중 (5a,b) 참조). 이 두 가지 의무적규칙은 (11a①,④)의 

/hulko/, /hulso/와 (11b③)의 /si(ː)lso/에, 그리고 (11a②,③)의 /hulnɯnta/, /hulni/와 

(11b①,②)의 /si(ː)lnɯnta/와 /si(ː)lni/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 대신 /hulko/, /hulso/와 

/si(ː)lso/에는 경음소화규칙이 적용되고 /hulnɯnta/, /hulni/, /si(ː)lnɯnta/와 /si(ː)lni/에

는 유음소화규칙이 적용된다.

    다음으로 (12)의 자료를 보자. (12)에 제시된 동사는 후음소 ‘h’나 ‘ʔ’로 끝나는 것이다. 

이 자료에서 주목의 대상이 되는 것은 후음소가 탈락된 다음에 적용되는 음운규칙이다. 앞

에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유성음소 사이에서 후음소가 탈락되고( ) 어간 말의 모음소와 유

음소 뒤에서 어미 초의 개음절 ‘ɯ’가 탈락한다( )는 것을 보았다. 

   (12) a. ① /nʌh〛ɯmjʌn/ → /nʌɯmjʌn/ → [nʌɯmjʌn],

          ② /nʌh〛ɯmjʌn/ → /nʌɯmjʌn/ → /nʌʌmjʌn/ → [nʌːmjʌn],

          ③ /nʌh〛ɯmjʌn/ → /nʌɯmjʌn/ → */nʌmjʌn/ → *[nʌmjʌn],

            cf. /nʌh〛ko/ → /nʌkho/ → [nʌkho](込)  

        b. ① /kɯːʔ〛ɯmjʌn/ → /kɯɯmjʌn/ → [kɯːmjʌn],

           ② /kɯːʔ〛ɯmjʌn/ → /kɯɯmjʌn/ → 
*
/kɯmjʌn/ → 

*
[kɯmjʌn], 

            cf. /kɯːʔ〛ko/ → /kɯːkʼo/ → [kɯːkʼo](긋-,劃)

        c. ① /alh〛ɯmjʌn/ → /alɯmjʌn/ → [aɾɯmjʌn],

           ② /alh〛ɯmjʌn/ → /alɯmjʌn/ → 
*
/almjʌn/ → 

*
[almjʌn],

             cf. /alh〛ko/ → /alkho/ → [alkho](痛)

        d. ① /siːlh〛ɯmjʌn/ → /silɯmjʌn/ → [ɕiɾɯmjʌn],

           ② /siːlh〛ɯmjʌn/ → /silɯmjʌn/ → 
*
/silmjʌn/ → 

*
[ɕilmjʌn]

             cf. /siːlh〛ko/ → /siːlkho/ → [ɕiːlkho](싣-,載)

   그러한 사실을 따르면 (12)에 제시된 기저형에는 모두 후음소탈락규칙이 적용될 수 있으

며 그 결과에는 다시 어미 초 개음절 ‘으’탈락규칙이 적용될 수 있다. 그런데 후음소탈락규

칙이 적용된 결과인 (12a, b)의 /nʌɯmjʌn/과 /kɯɯmjʌn/, (12c, d)의 /alɯmjʌn/과 

/silɯmjʌn/에는 어미 초 개음절 ‘ɯ’탈락규칙이 적용될 수 있지만, (12a③, b②, c②, d②)에

서 보듯이, 그 규칙이 적용되면 그 결과는 실제 음성형과 다르다. 오히려 그 경우에 어미 

6) 표준 한국어 동사 ‘si tː-’의 재구조화형인 ‘si lːh-’과 ‘silʔ-’에 대해서는 각주 2)를 참조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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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개음절 ‘ɯ’는 그대로 실현되거나, 어간 말이 모음소로 끝나면, 임의적으로 어간 말 음절 

모음소에 완전순행동화한다. 

   이번에는 (13)의 자료를 보자. 

  (13) a. ① /nah〛ʌto/ → /nahato/ → /naato/ → [naado]

          ② /nah〛ʌto/ → /nahato/ → /naato/ → */nato/ → *[nado]

            cf. /nah〛ko/ → /nakho/ → [nakho](産)

       b. ① /naːʔ〛ʌto/ → /naʔato/ → /naato/ → [naado]

          ② /naːʔ〛ʌto/ → /naʔato/ → /naato/ → */nato/ → *[nado](낫-,癒)

       c. ① /nʌh〛ʌto/ → /nʌʌto/ → [nʌʌdo],(込)

          ② /nʌh〛ʌto/ → /nʌʌto/ → */nʌto/ → *[nʌdo] 

       

(13a, b)의 자료들에는 먼저 어미 초 ‘ʌ → a’화규칙이 적용되고 그 다음에 (13c)의 자료에

는 바로 어간 말 후음소탈락규칙이 적용된다. 그리고 그 결과인 /naato/((13a, b))나 

/nʌʌto/((13c))에는 각각 어간 말 ‘a’탈락규칙이나 ‘ʌ’탈락규칙이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그

들 탈락규칙은 적용되지 않고 그대로 음성으로 실현된다. 그 경우에, 만약 그 규칙이 적용

되면, (13a②, b②)와 (13c②)에서 보듯이, 그 결과는 실제 음성형과 다르다. 

   끝으로 (14)의 자료를 보자. (14)의 자료에는 먼저 후음소탈락규칙이 적용될 수 있다. 그 

결과인 (14a)의 /kɯʌto/에는 어간 말의 ‘ɯ’탈락규칙이 적용될 수 있으며 (14b~c)의 /iʌto/, 

/čiʌto/, /puʌto/에는 활음소화규칙이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그들 규칙은 적용되지 않고 

그대로 음성으로 실현된다. 그 경우에, 만약 어간 말의 ‘ɯ’탈락규칙이 적용되면, 그 결과는, 

(14a)의 ②에서 보듯이, 실제 음성형과 일치하지 않으며,  활음소화규칙이 적용되면, 그 결

과는, (14b~d)의 ②에서 보듯이, 실제 음성형과 일치하지 않는다.7)   

   (14) a. ① /kɯːʔ〛ʌto/ → /kɯʌto/ → [kɯʌdo]

           ② /kɯːʔ〛ʌto/ → /kɯʌto/ → */kʌto/ → *[kʌdo] 

             cf. /kɯːʔ〛ko/ → /kɯːkʼo/ → [kɯːkʼo](긋-,劃)

        b. ① /iːʔ〛ʌto/ → /iʌto/ → [iʌdo]

           ② /iːʔ〛ʌto/ → /iʌto/ → 
*
/jʌto/ → 

*
[jʌdo]

              cf. /iːʔ〛ko/ → /iːkʼo/ → [iːkʼo](잇-,連) 

        c. ① /čiːʔ〛ʌto/ → /čiʌto/ → [ʧiʌdo]

           ② /čiːʔ〛ʌto/ → /čiʌto/ → 
*
/čjʌto/ → 

*
/čʌto/ → 

*
[ʧʌdo]

             cf. /čiːʔ〛ko/ → /čiːkʼo/ → [ʧiːkʼo](짓-,作)

        d. ① /puːʔ〛ʌto/ → /puʌto/ → [puʌdo]

           ② /puːʔ〛ʌto/ → /puʌto/ → 
*
/pwʌːto/ → 

*
[pwʌːdo]

             cf. /puːʔ〛ko/ → /puːkʼo/ → [puːkʼo](붓-,腫)

7)   /X{i, u, o}h-/로 구성된 어간과 ‘ʌ’로 시작하는 어미가 통합하는 경우에는 단어에 따라, 방언에 따라 어간 

말의 후음소가 탈락한 다음에 활음소화규칙이 적용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동일한 중성과 종성을 가진 동사

라 하더라도 /noh〛ʌto/(放)는 [noado]나 [nwaːdo]로 실현되지만 /čo〛ʌto/(好)는 [ʧoado]로만 실현될 뿐 

결코 [ʧwaːdo]로 실현되는 경우는 없다. 그리고 표준어 /짓〛어도/(作)나 /붓〛어도/(腫)는 경북의 동북부 반

촌지역어에서는 [ʧʌˆdo]나 [pʌˆdo]로 실현된다[ˆ=하강조(H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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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까지 우리는 한 번 탈락의 음운규칙을 적용받은 결과는 의무적규칙이나 임의적규칙

(어간 말 자음소군단순화규칙은 제외)이 적용될 수 있는 조건을 구비하고 있어도 거기에는 

그 규칙들이 적용될 수 없는 여러 예들을 보았다. 어째서 탈락규칙이 적용된 결과에 대해서

는 의무적인 규칙이나 임의적인 규칙이 적용될 수 있는 조건이 되어도 그들 규칙이 적용될 

수 없는 것인가? 그리고 그 경우에 대체 기제가 가지는 의미는 무엇인가? 이제 이러한 물음

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할 단계이다.

   그 답을 찾는 데에 실마리를 제공하는 것은 어미 초 폐음절 ‘ɯ’탈락규칙이다.  에서 

우리는 활용과 곡용에서 /puːl〛ɯn/(사람)(吹)과 /tɯːl〛ɯn/(野)이 동일한 음운론적 조건

을 가지고 있지만, 유음소 뒤에서 어미 초 폐음절의 ‘ɯ’ 탈락규칙이 활용에서는 적용되는데 

곡용에서는 적용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다. 동일한 음운론적 조건에서 어미 초 개음절의 

‘ɯ’ 탈락규칙은 활용과 곡용에서 모두 적용되는데 왜 어미 초 폐음절의 ‘ɯ’ 탈락규칙은 곡

용에서 적용이 불가능한가? 이 물음에 대해서 그동안 몇 가지 해결안이 제시되었다.8) 그러

나 어떤 해결안도 ‘왜?’에 대한 답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그에 대한 필자의 답은, 崔明玉(2001: 324-45의 주 11)에서 밝힌 바와 같이, 어간 명사

의 의미 유지를 위한 것, 달리 말하면 어간 명사의 어휘적 의미가 상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예를 들어, /tɯːl〛ɯn/(野)의 경우, ‘l’ 뒤에서 ‘ɯ’가 탈락하면 /tɯːln/이 되

고 그 다음에 두 개의 자음이 음절 말에서 실현될 수 없는 표면음절구조의 제약 때문에 

/tɯːn/이 되고 그것이 [tɯːn]으로 실현된다. 그렇게 되면, 어미 [n]을 제외한 [tɯː]는 

‘野’의 의미를 전달하지 못한다. /tɯːl/이 ‘野’의 의미를 유지하려면 어미 초 폐음절의 ‘ɯ’

가 탈락하지 않아야 한다.9) 

   이러한 사실과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것은 에서 확인된 어간 말 유음소탈락규칙과 

에서 확인된 어간 말 ‘a, ʌ, ɯ’ 탈락규칙, 그리고 에서 확인된 활음소화규칙이다. 이

들 음운규칙은, 모두 형태론적 제약을 가지는 것인데, 활용에서는 적용될 수 있지만 곡용에

서는 적용될 수 없다. 무엇이 그러한 차이를 만드는가? 이 점에 주목하면, 우리는 곡용과 

활용에서 음운규칙의 적용에 가해지는 몇 가지 중요한 제약을 발견할 수 있다.

   먼저 어간 말 유음소탈락규칙부터 보기로 한다. 필자는 특히 그 중에서 (5c)의 자음소군

단순화에 의한 유음소 탈락을 음절구조 제약에 기인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그 경우에 음절구조 제약에서 어간 말의 ‘l’가 탈락되는 것은 ‘-ɯmnita’와 ‘-ɯn’이 가지고 

있는 ‘존칭 서술 종결 표시’와 ‘과거시제 관형사형 표시’라는 문법적 의미를 ‘ɯ’가 탈락된 

뒤의 어미 ‘m’와 ‘n’가 유지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야 한다. 

  다음으로 어간 말 ‘a, ʌ, ɯ’ 탈락규칙의 경우, 이 음운규칙이 활용에서는 의무적으로 적용

되지만 곡용에서는 결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았다. 에서는 그러한 차이가 일어나

는 이유에 대해서는 서술하지 않았지만, 그 이유는 어간 명사가 가지는 어휘적 의미를 유지

8)   金完鎭(1972: 279)는 곡용어미와 활용어미의 어미 초 폐음절 ‘ɯ’를 각각 긴장모음(tense vowel)과 이완모

음(lax vowel)으로 구분하여 긴장모음인 ‘ɯ’는 ‘l’ 뒤에서 탈락하지 않는다고 했으며, 李秉根(1981: 230-31)

은 패러다임의 규칙성을 어느 정도로 전제한 음절 구조상의 문제 때문에 곡용에서는 어간 말 ‘l’ 뒤에서 폐음

절 ‘ɯ’가 탈락하지 않는다고 했다. 한편 姜昶錫(1985:)는 표준 한국어 어미 ‘-ɯn’의 기저형을 곡용어미의 겨

우는 /-ɯn/이고 활용어미의 경우는 /-n/으로 보아아야 한다고 하면서, 활용의 경우에는 ‘ɯ’ 탈락이라는 음운

과정은 없다고 했다. 그리고 宋喆儀(1991: 291-93)은 한국어의 체언어간들은 가능한 한 교체를 실현하지 않

으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어미 초 폐음절 ‘ɯ’가 탈락하지 않는다고 했다.

9)   ‘패러다임의 규칙성’이나 체언어간들이 ‘가능한 한 교체를 실현하지 않으려는 경향’은 모두 어간 말의 ‘l’가 

탈락함으로써 어간의 의미가 상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에 해당한다. 이러한 방안은 어간의 의미를 유

지시키기 위한 수단은 되지만 그 자체가 ‘왜?’에 대한 답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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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 하겠다. 활용의 경우와 대조한다면, 호격(呼格) 표시 어미 ‘a’는 ‘ʌ’

로 교체하지 않으므로, /čoŋsʌ〛a/에서는 어간 말 모음소 ‘ʌ’가 탈락할 수 없다. 그러면 모음

소 충돌을 막기 위해 활음소 j가 첨가되어 [ʧoŋsʌja]로 실현되어야 한다. 그러나 /jʌŋča〛a/

와 /pesɯ〛a/에는 어미 초의 ‘a’ 앞에서 어간 말의 ‘a’와 ‘ɯ’를 탈락시키는 규칙이 적용될 

수있다. 그들 규칙이 적용된다면, 결과는 각각 [jʌŋʤa]와 [pesa]가 될 것이다.

   이들 음성형은 어간형의 불투명과 곡용의 불균형이라는 결과를 낳게 된다. 예를 들어, 

명사 /pesɯ/가 어미 ‘-a, to, -man’과 통합할 때의 음성형이 각각 [pesɯja], [pesɯdo], 

[pesɯman]와 [pesa], [pesɯdo], [pesɯman]를 생각해 보자. 앞의 예에서는 모든 음성형

에 어간 ‘pesɯ’가 공존하며 이 어간을 유지하면서 곡용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뒤의 예에서

는 음성형에서 추출될 수 있는 어간이 ‘pes’인지 ‘pesa’인지 ‘pesɯ’인지가 분명하지 않으며 

어느 하나의 어간을 기준으로 곡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러한 결과는 뒤의 예 중 어미 

‘-a’와 통합된 음성형에서 기인한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곡용에서 어

간 말 ‘a, ʌ, ɯ’ 탈락규칙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규칙이 적용되는 대신 j첨가 규칙

이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은 어간 말 모음소 탈락을 통해서 일어나는 어간형의 불투

명과 곡용의 불균형을 바로 잡기 위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어간의 어휘적 의미를 유지시

키기 위한 것이다.

   끝으로 활음소화규칙의 경우, 이 음운규칙은 활용에서는 의무적으로 적용되거나 임의적

으로 적용되지만 곡용에서는 결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았다. 예를 들어, /minki〛a/,  

/jʌŋsu〛a/, /kiho〛a/에 활음소화규칙이 적용된다면, 각각 [miŋgja], [jʌŋswa], [kihwa]가 될 

것이다. 이 경우에 어간형이 불투명하게 되며 그 결과 어간의 어휘적 의미가 상실된다. 이 점

에서 활음소화규칙이 적용될 수 있는 조건이 구비되어도 곡용에서는 그 규칙이 적용되지 않고  

대신 j첨가규칙이 적용되는데, 이것은 어간의 의미를 유지시키기 위한 것이라 하겠다.

   위의 논의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활용에서와는 달리, 곡용에서는 어간 말의 유음소 및 

모음소 탈락규칙이나 어간말 모음소의 활음소화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것은 곡용어간이 자

자립형태소이기 때문이다. 자립형태소는 그 자체로 독립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그 자체의 

음성형이 유지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음운규칙의 적용은 받을 수 있지만 그 자체의 음성형을 

파괴시키는 음운규칙의 적용은 받을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자음소군단순화규칙((4 a③))이나 

자음소 교체규칙((4 a①②))은 자립형태소 그 자체의 음성형을 유지시키는 ―곡용어간의 어휘적 

의미를 유지시키는― 범위 내에 드는 규칙이므로, 곡용어간에는 그들 규칙이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유음소탈락규칙이나 활음소화규칙은 자립형태소 그 자체의 음성형을 파괴시키는 ―곡용

어간의 어휘적 의미를 파괴시키는―  규칙이므로, 곡용어간에는 그들 규칙이 적용될 수 없다. 

따라서 곡용에서의 음운규칙은 어간의 어휘적 의미를 유지시키는 범위 내에서 적용된다고 바

꾸어 말할 수 있다.10)  

   이와는 달리, 활용에서는 어간 말의 유음소탈락규칙, 모음소탈락규칙, 어간말 모음소의 활음

소화규칙이 적용된다. 이것은 활용어간이 의존형태소이기 때문이다. 의존형태소는 그 자체로 

독립된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 그러므로 의존형태소는 다른 의존형태소가 통합해야 독립된 의

미를 가진다. 바꾸어 말하면, 활용어간은 활용어미와 통합해야 독립된 의미를 가진다. 그런데 

10)  ‘아드님, 따님’이나 ‘부삽’과 같은 일부 어사에서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사실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그것들이 하나의 단어로 인식된 결과 형태소구조규칙(MS rule)의 적용을 받은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그

러나 ‘별님, 달님’ 등이나 ‘물소리, 말소리’ 등에서 볼 수 있듯이, 형태소경계에서나 대부분의 합성명사에서는 

동일한 음운론적 조건에서도 명사의 어간 말 ‘l’는 탈락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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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어간과 활용어미가 통합하는 경우에, 어간말의 형태음소나 어미초의 형태음소가 어떤 것인

가에 따라 그 중 어느 하나가 음소배열제약으로 교체되거나 탈락되기도 하며, 그 두 형태음소

가 축약되기도 하고, 두 형태음소 사이에 새로운 음소가 첨가되기도 한다. 이 때문에 의존형태

소에는 그 자체의 음성형이 유지될 수 없는 음운규칙이 적용될 수 있다. 즉 자음소군단순화규

칙((6b), (11))이나 자음소교체규칙((4b))은 물론 유음소탈락규칙, 모음소탈락규칙, 어간말 모음

소의 활음소화규칙이 활용어간에 적용될 수 있다. 곡용어간에서와는 달리, 활용어간에는 활용

어간 그 자체의 음성형을 파괴하는 규칙이 적용될 수도 있지만, (11a②~④)와 (11b①~③)에서 

보듯이, 어간에 탈락규칙이 두 번 적용될 수는 없다. 그렇게 되면 활용어간의 어휘적 의미가 

파괴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활용의 경우에도 활용어간의 어휘적 의미를 유지시키는 범위 내에

서 음운규칙이 적용된다는 점은 곡용에서와 동일하다.

  위의 사실을 기억하면서 (11)~(14)의 자료에서 본 규칙 적용의 한계와 그 대체 기제의 

의미를 알아보기로 하자. 먼저 (11)의 자료에서, 어간 말 자음소군단순화규칙의 적용 결과

인 /hulko/, /hulso/, /silso/, /hulnɯnta/, /hulni/, /silnɯnta/, /silni/에서, /hulko/는 더 이

상 음운규칙이 적용될 수 없으므로 변이음 규칙인 유성음화규칙이 적용되어 [ʍulgo]로 실

현될 수 있고, /hulso/~/silni/는 어미 초의 ‘n’나 ‘s’ 앞에서 어간 말 ‘l’탈락규칙이 적용되어 

각각 [ʍuso], [ɕiso], [ʍunɯnda], [ʍuni], [ɕinɯnda], [ɕini]로 실현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hulko/, /hulso/, /silso/에는 경음소화규칙이 적용되어 각각 [ʍulkʼo], [ʍulsʼo], 

[ɕilsʼo]로 실현되며 /hulnɯnta/, /hulni/, /silnɯnta/, /silni/에는 어미 초 ‘n’의 유음소화규칙

이 적용되어 각각 [ʍullɯnda], [ʍuʎʎi], [ɕi(ː)llɯnda], [ɕi(ː)ʎʎi]로 실현된다.   

   여기서 우리는 제시된 자료들이 어간 말 자음소군단순화규칙을 적용받은 뒤의 음운과정에 

대해서 다음 두 가지 물음을 제기할 수 있다. 하나는 왜 그 자료들이 그대로 실현되거나 유음

소탈락규칙을 적용받아서는 안 되는가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왜 그 자료들이 경음소화규

칙이나 어미 초 ‘n’의 유음소화규칙을 적용받는가 하는 것이다. 앞의 물음에 대해서는 어간

형이 불투명하게 됨으로서 어간의 의미가 상실되기 때문이라고 답할 수 있다. 예상되는 음

성형의 분석을 통해서 청자가 상정할 수 있는 어간형은 각각 /hu-/, /si-/나  /hul-/, /sil-/

(어미 초의 ‘n’ 앞에서 ‘l’가 탈락될 수 있으므로)인데, 청자는 이들 어간형으로부터 원래의 

어간형 ‘hult
h
-(扱)’이나 ‘{siːlh, silʔ}-(載)’을 상정할 수 없으며 그 결과 그들 어간형의 의

미를 추정할 수 없다. 

   한편 뒤의 물음에 대해서는 어간형이 투명하게 됨으로서 청자는 원래의 어간형을 상정할 

수 있고 그 결과 그 어간형의 의미를 추정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라고 답할 수 있다. 어간 

말 ‘l’ 뒤에서 어미 초의 평음소는 유성음으로 실현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실제 음성형에는 

경음으로 실현되고 있다거나 어미 초의 ‘n’ 앞에서 어간 말의 ‘l’는 탈락되어야 하는데, 오히

려 실제 음성형에는 어간 말의 ‘l’ 뒤에서 어미 초의 ‘n’가 유음으로 실현되고 있는 사실은 

그때의 어간이 /hul-/이나 /sil-/과 같이 하나의 유음소로 끝나는 것이 아님을 알려주며 그 

결과  청자는 그것들의 어간형이 /hulth-/이나 /siːlh-/ 또는 /silʔ-/임을 쉽게 상정하여 그

들 어간형의 의미를 추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12)~(14)의 자료에서, 어간 말 후음소탈락규칙을 적용받은 (12)의 

/nʌɯmjʌn/, /kɯɯmjʌn/, /alɯmjʌn/, /silɯmjʌn/과 (13)의 /naato/, /nʌʌto/와 (14)의 

/kɯʌto/, /iʌto/, /čiʌto/, /puʌto/에는 각각 어미 초 ‘ɯ’탈락규칙이나 어간 말 ‘a, ʌ, ɯ’탈락

규칙이나 어간 말 ‘i’나 ‘u’의 활음소화규칙이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음운규칙이 적

용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서도 (11)의 자료에 대한 것과 동일한 두 가지 물음을 제기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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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하나는 제시된 자료들은 왜 어간 말 후음소탈락규칙을 적용받은 뒤에 위에 제시한 탈

락규칙이나 활음소화규칙을 적용받지 않는가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제시된 자료들은 왜 

탈락규칙이나 활음소화규칙을 적용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실현되는가 하는 것이

다. 각각의 물음에 대한 답은 (11)의 자료에 대한 물음에 대한 답과 동일하다. 

   만약 제시된 자료들이 어간 말 후음소탈락규칙을 적용받은 뒤에 위에 제시된 탈락규칙이

나 활음소화규칙을 적용받는다면, 그 결과로 실현될 수 있는 음성형은 각각 [nʌmjʌn], 

[kɯmjʌn], [almjʌn], [ɕilmjʌn]과 [nado], [nʌdo]와 [kʌdo], [jʌdo], [čʌdo], [pwʌːdo]

가 될 것이다. 그 경우에 그들 음성형에서 분석되는 어간형은 각각 /nʌ-/, /kɯ-/, /al-/, 

/sil-/과 /na-/, /nʌ-/와 /kɯ-/, /i-/, /či-/, /pu-/가 되는데, 그들 어간형이 가지고 있는 의

미는 제시된 자료들의 어간형이 가지는 의미와 다르다. 이와는 달리, 제시된 자료들이 위에 

언급된 탈락규칙이나 활음소화규칙을 적용받지 않고 실현된다면, 그 음성형은 의무적으로 

탈락되어야 할 어미 초의 ‘ɯ’나 어간 말의 ‘a, ʌ, ɯ’를 가지고 있으며 의무적이거나 임의적

으로 활음소화해야 할 어간 말의 ‘i’나 ‘u’를 그대로 가지고 있게 된다. 이러한 사실에서 청

자는  그들 음성형에서 분석되는 어간형들이 단순히 /XV-/나 /Xl-/이 아니라 V나 ‘l’ 뒤에

는 [+voc]를 가지는 음소들 사이에서 탈락하는 자음소 하나가 있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

다. 그러한 추정에서 청자는 그 자음소가 후음소임을 알게 된다. 그 결과 어간형이 투명하

게 되므로 그들 어간형의 실제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이로써 (11)~(14)의 자료에서 한 번 탈락의 음운규칙을 적용받은 결과는 의무적규칙이

나 임의적규칙이 적용될 수 있는 조건을 구비하고 있어도 거기에는 그 규칙들이 적용될 수 

없는 사실 즉, ‘음운규칙 적용의 한계’가 생성되는 이유를 알게 되었으며 그 경우에 그대로 

실현되거나 예상되는 것과는 상반되는 규칙이 적용되는 사실 즉, ‘음운규칙 적용의 한계에 

대한 대체 기제’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다. 그것은 청자가 음성형을 통해서 

어간이나 어미의 기저형을 추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어간의 어휘적 의미나 어미의 문법적 

의미를 유지시키기 위한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한국어 음운론에 적용되는 몇 가지 의무적규칙과 임의적규칙에 대해서 

논하고 그러한 규칙이 음운탈락의 과정을 거친 결과에는 적용될 수 없으며 그때에는 더 이

상 음운규칙이 적용되지 않거나 예상될 수 있는 것과는 상반되는 음운규칙이 적용되는 경우

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그리고 그렇게 되는 이유와 그 대체 기제가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이러한 논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한국어에서 경음소화나 유음소탈락 , 후음소탈락, 어미 초 ‘ɯ’탈락, 어간 말 ‘a, ʌ, 

ɯ’탈락 등의 규칙은 음운론적 조건만 충족되면 의무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음운규칙이며, 활

음소화규칙은 음운론적 조건만 충족되면 의무적으로 적용되거나 임의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음운규칙이다. 그런데 에서 본 것과 같이, 먼저 탈락규칙이 적용된 결과에는 위에 제시된 

의무적 음운규칙이나 임의적 음운규칙이 적용될 환경이 구비되어 있어도 그러한 음운규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그 경우에는 더 이상의 규칙이 적용되지 않거나 그 경우에 예상되는 것과

는 상반되는 음운규칙이 적용된다. 

   [2]. 일반적으로 음운규칙은 의미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하면, 한국어의 모든 음운과정을 지배하는 음운규칙은 궁극적으로 어간이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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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의 ‘의미’를 파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용된다. 

   [3]. 어간의 어휘적 의미와 어미의 문법적 의미의 유지 여부는 탈락과 관련된다. 어간의 

경우, 탈락은 자립형태소인 곡용어간과 의존형태소인 활용어간(여기서 ‘계사’는 논의에 포함

하지 않음)에 따라 동일한 경우도 있지만 다른 경우도 있다. 그것은 다음과 같다.

   (1) 어간 말이 자음소군인 경우에 곡용어간과 활용어간에는 자음소탈락규칙이 한 번만 

적용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어간의 어휘적 의미가 유지된다.

   (2) 어간 말이 하나의 자음소(후음소)나 유음소나 모음소인 경우에, 그들 어간 말음소가 

탈락하거나 활음소화가 가능한 음소로 시작하는 어미가 통합할 경우, 곡용에서는 그들 음운

규칙이 적용되지 못한다. 그러나 활용에서는 그 경우에 그들 음운규칙은 의무적으로 적용되

거나 임의적으로 적용된다.

  (3) 곡용과 활용에 존재하는 음운규칙의 적용 한계와 그 대체 기제는 다음과 같다. 먼저 

곡용에서, 음운규칙의 적용 한계가 발생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즉, ㉠ 폐음절어미 초 ‘ɯ’

탈락규칙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8b), ㉡ 어간 말모음소 ‘a’나 ‘ɯ’탈락규칙이 적용될 수 있

는 경우(9a), ㉢ 어간 말모음소의 활음소화규칙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10a)가 그것이다. 이 

경우에 어간의 의미를 유지하기 위한 대체 기제는 그들 규칙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다.

   다음으로 활용에서, 음운규칙의 적용 한계가 발생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즉, ㉠ 자음

소군단순화규칙의 적용 결과로 다시 어미 초 평자음소의 유성음화규칙이 적용될 수 있는 경

우, ㉡ 자음소군단순화규칙의 적용 결과로 다시 어간 말 ‘l’ 탈락규칙이 적용될 수 있는 경

우, ㉢ 어간 말 후음소탈락규칙의 적용 결과로 다시 어미 초 ‘ɯ’탈락규칙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 ㉣ 어간 말 후음소탈락규칙의 적용 결과로 다시 어간 말 모음소 ‘a, ʌ, ɯ’ 탈락규칙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 ㉤ 어간 말 후음소탈락규칙의 적용 결과로 다시 어간 말 모음소의 활

음소화규칙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가 그것이다. 

 이 경우에 어간의 의미를 유지하기 위한 대체 기제는 다음과 같다. 즉, ㉠의 경우, 어미 초 

평자음소의 경음소화규칙이 적용되며, ㉡의 경우, 어미 초의 자음소가 ‘n’이면 ‘n’의 유음소

화규칙이 적용되고 어미 초의 자음소가 ‘s’이면 ‘s’의 경음소화규칙이 적용된다. 그리고 ㉢의 

경우, 더 이상의 음운규칙이 적용되지 않거나 어미 초 ‘ɯ’의 완전순행동화규칙이 적용되며, 

㉣과 ㉤의 경우, 더 이상의 음운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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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규칙 적용의 한계, 대체 기제, 어간말 자음소 탈락, 의무적 규칙, 기저형, 어간의 어

휘적 의미, 어미의 문법적 의미

Keyword: the limit of rule application, alternative mechanism, stem final consonant 

deletion, obligatory rules, underlying representation, the lexical meaning of stem, 

the grammatical meaning of ending

   The Alternative Mechanisms for the Limit of Rule Application in Korean 

Phonology

  In Korean phonology, once the stem final consonant deletion rule is applied, no 

other obligatory rules can be applied. For example, when verb stem /hulth-/ ‘hackle’ 

is combined with interrogative ending /-ni/ ‘is it?’, consonant cluster simplification 

rule must be applied and consequently /hul ni/ is derived. After this application, the 

'l' deletion rule, which is obligatorily applies in front of initial 'n' never be applied. 

Firstly, I define this case as 'the limit of rule application'. In substitute for 'l' 

deletion rule, the 'lateralization rule' is applied, and so the derived realization come 

as [ʍuʎʎi](←/hulli/). Secondly, I define this case as 'the alternative mechanism for 

the limit of rule application'. The 'limit of rule application' occurs when rule 

application affects the lexical meaning of stem or the grammatical meaning of 

ending if applied, and then 'the alternative mechanisms' work as not applying any 

rules or applying rules unexpected. This alternative mechanisms help the listener to 

recognize the difference between underlying representation and surface 

representation, and to assume the real underlying representation without changing 

any meaning of stems and en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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